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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20.(목) 09:00 배포 2023. 4. 20.(목) 09:00

‘장애인의 날’ 기념
국민 속 살아 움직이는 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공연 개최

 - 작년 8월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이어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특별공연 개최  
 - ‘특별한 연주, 특별한 손님’ 장애예술인 꿈나무, 청년 장애예술인, MZ세대 초청

  ‘제43회 장애인의 날(4. 20.)’을 맞이하여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재 단장(겸 예술감독)이 이끄는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가 국민 속 살아 움직이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공연을 

펼친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해 국민 품속 청와대 첫 번째 행사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렸고, 올해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된 

청와대에서 열리는 첫 번째 행사 또한 장애예술인 특별공연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와 연대’ 정신, 강력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이 바로 이곳 춘추관이다.”라고 밝혔다.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 전문 음악인으로 구성된 

체임버 오케스트라로서 2007년에 창단했다. 그동안 미국 뉴욕 카네기홀, 

영국 런던 국제음악제, 예술의 전당 등 국내외 유명 무대에 올랐으며 시각

장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은 서로의 호흡과 느낌으로 

만들어낸 따뜻한 선율로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다.

  특히,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특별한 손님을 

관객으로 초청한다. 시각장애인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꿈나무들을 비롯해 웹툰 작가와 연극 연출 겸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장애예술인, 문체부의 청년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MZ

드리머스(2030자문단)들이 공연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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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 한국장애인총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 한국장애

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 관객 50명도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라’가 

들려주는 뜻깊은 공연을 감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과 

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 마련 등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정과제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붙임  행사 포스터

따로 붙임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활동 사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봉수 (044-20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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